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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김태현 '나의 공간'전…23 ~3 0일 

등록 2026.04.21 09:54:28

[울산=뉴시스] 전시 포스터와 대표작 '깔끔하게 사라지는 법'. (사진=울산문화관광재단 제공)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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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오경탁)은 23일부터 30일까지 '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김태현 개

인전 '나의 공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근 울산국제아트페어 신진작가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은 김태현 작가의 최신 작업 세계를 만나볼 수 있

는 자리다.

김태현 작가는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한 연민, 동질감, 이질감 등 감정을 통해 공간이 감정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감정을 생성하

는 주체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철학은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영상 등 다각적인 매체로 확정돼 관람객에게 공간

을 인식하는 서로 다른 감각적 층위를 선사한다.

  

특히 영상 작품의 스틸컷인 '깔끔하게 사라지는 법'은 정적인 공간 속에 스며진 인간의 감정을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풀어내어

미디어 아트로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공장 성남은 울산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 스튜디오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토·일요일 휴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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